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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들의 피임지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이 변수들에 대한 영향요인
을 규명하므로써 앞으로 건강교육자로 활동하게 될 간호과 학생들을 위한 좀더 체계적인 피임교육과정 개발에 도
움이 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충청도에 위치한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 254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였다. 대상자의 피임지식은 학년, 성적, 혼전성교 및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포옹, 키스, 애무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피임태도는 가정에서의 
피임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포옹, 키스, 애무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 간에는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피임지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학년,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 성
적, 애무경험이었으며 피임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포옹경험과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wo variables of female nursing students of a college. In this study, 254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by a convenience sample method were studie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7 to November, 11, 2011 and analysed using SPSS/PC Win 12.0 program. Results: The contraceptive 
knowledge of the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grade, school record,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 premarital residence, experience of hugging, kissing, and petting. The contraceptive attitude of the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contraceptive education at home, experience of hugging, kissing, 
and petting. Contraceptive knowledge and contraceptive attitud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e 
factors influencing contraceptive knowledge were grade, school record, opinion on premarital cohabitation, and 
the experience of petting. The factors influencing contraceptive attitude were the experience of hugging and 
contraceptive education at home. College should provide nursing students adequate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ir general and sexual behavi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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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남녀 대학생 
모두가 성 개방 문화에 노출되면서 성 경험의 빈도가 증
가하고 혼전 임신으로 인한 낙태를 경험하기도 한다[1]. 
김가영 등[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65%,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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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35.5%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 한국성문화연구소가 실시한 ‘미혼대학생 성 행태 
설문조사’ 결과 남학생의 54.5%, 여학생의 18.4%가 ‘성
교 경험이 있다’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여 남녀 대학생
들의 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생들의 피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의 안 한다’ 8.9%,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
다’ 44.6%, ‘항상 한다’ 46.5%로 ‘항상 한다’는 응답이 약 
절반에 불과하였다[3].

피임에 대한 지식은 대학생들이 성행위에서 충동적이
거나 무지로 인해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피
임 사용을 도와주는 인지적 틀로서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지식의 활용은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1,4,5,6,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희선[8]의 연
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영역 중 하나로서 건강염려 요인이 있는데, 이는 응급피
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고 하였다. 또한 피임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임방법을 모른다
는 응답이 20% 정도였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Wang 
등[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임신과 관련된 6가지 요인 
중 하나로 낮은 피임지식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사용
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의
미한다. 즉, 피임에 대한 태도는 한 개인이 피임사용에 대
해 갖고 있는 호불호(好不好)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행동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임지식이 피임방법이나 결과 
등에 대한 정보적인 측면이라면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평가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1]. 따라서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피임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며 이를 위해 성 
파트너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피임행위를 실천하
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9]. 

현대사회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와 독립된 경제
력을 가진 미혼남녀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이 폭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유로운 성관계의 기회가 예전
보다 더 많아지게 된 시기이다[10]. 따라서 이들 미혼남
녀들에게 올바른 피임지식과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심어
주는 일은 건강교육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이러한 건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
의료인력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학교에서는 보
건교사로, 산업장에서는 건강관리자로, 보건소에서는 다

양한 클리닉에서 여성건강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사회에 나아가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간호과 여학생들의 피임
지식과 피임태도를 파악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피임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중․고등학생[3,11,12,13], 대학생[1,2,7,8,14,15], 
미혼남녀[10], 기혼여성[16,17]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건강교육을 담당하게 될 간호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 여학
생들의 피임지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므로써 간호과 여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피임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들의 피임지식과 태
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위 경험 여부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위 경험 여부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4)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들의 피임지식과 태
도를 살펴보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도에 위치한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 254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였다. 총 300부를 배부한 
결과 258부를 회수하였고(86.0%)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254부(84.7%)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3 program[18]을 이용하여 power analysis를 시
행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수 254명은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에서 power가 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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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피임지식

피임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미종[16]이 제작한 피
임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임의 원리, 장·단점, 사용방법 
등 피임에 관한 정보를 진술한 문항들로 ‘그렇다’, ‘아니
다’, ‘모르겠다’ 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정답은 1점, 오
답은 0점을 주어 피임지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5점
이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미종(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6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 이었다.  

  

2.3.2 피임태도

피임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미종[16]이 수정 보완하
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으로는 ‘피임
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를 포함하여 총 6개 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로 구성되었으며 피임태도의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
점이었다. 피임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미종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77이었다.      

2.4 연구절차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학생들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설문지 맨 앞장에 서면동의서
를 첨부하여 본 연구에의 참여여부에 따라 어떠한 불이
익도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
분 정도였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270부 가운데 260부(96.3%)가 회
수되었으며 이 중 기입한 내용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254부(94.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위 경험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률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
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검정
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
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고 피임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에 있어 1학년이 34.6%, 2학년 33.1%, 3학년이 
32.3%이었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50.8%, 성적은 
중간인 경우가 59.4%이었다. 음주여부에 있어 술을 마시
지 않는다는 응답이 69.7%, 흡연여부에 있어 흡연을 하
지 않는다는 응답이 95.7%이었다.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응답이 83.1%엿고 부모님의 
학력은 각각 고졸이 59.4%, 66.5%이었다. 가정에서 피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6%였고 학교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3.7%이었다. 이
성교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3.6%였고 혼전성교
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33.9%, 반대한다는 응답이 31.9%
이었다.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17.7%, 반대한
다는 65.7%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 특성

이성과의 성행위 경험은 이성과 손을 잡아본 경험이 
95.3%, 포옹경험 86.6%, 키스경험 68.9%, 애무경험이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

대상자의 피임지식은 15점 만점에 평균 9.50점(SD 
2.79, 100점 만점에 63.31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
른 피임지식은 학년, 성적, 혼전성교 및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학년에 
있어 2학년의 피임지식이 15점 만점에 1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1학년의 순이었다(F=24.732, 
p=.000).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있어
서는 상위 집단의 피임지식이 10.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 하위의 순으로 나타났다(F=9.167, 
p=.000),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성적이 상위인 집단이 
하위인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성교에 대한 의견에 있어 혼전성교에 찬성
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피임지식이 9.98점으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의 순인 것으로 나
타났다(F=3.262, p=.040).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혼전성교에 찬성하다는 집
단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에 
있어 혼전동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피임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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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Scheffe

Grade

Freshmana

Sophomore
b

Juniorb

 88(34.6)

 84(33.1)

 82(32.3)

 7.97±2.59

10.52±2.38

10.09±2.69

24.732 .000 a<b

Religion
Have

Don't have

129(50.8)

125(49.2)

 9.78±2.57

 9.21±2.98
1.627 .105

School record

Higha

Middleb

Low
b

 41(16.1)

151(59.5)

 62(24.4)

10.95±2.04

 9.46±2.81

 8.63±2.80

9.167 .000 a>b

Drinking 
Yes

No

 77(30.3)

177(69.7)

 9.70±2.80

 9.41±2.78
.774 .440

Smoking
Yes

No

 11( 4.3)

243(95.7)

 9.73±3.17

 9.49±2.77
.281 .779

Residence
My house

etc.

211(83.1)

 43(16.9)

 9.59±2.82

 9.02±2.57
1.222 .223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7(14.6)

151(59.4)

 66(26.0)

 9.65±2.77

 9.34±2.52

 9.77±3.35

.623 .537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5(17.7)

169(66.5)

 40(15.8)

 9.71±2.52

 9.28±2.70

10.18±3.32

1.852 .159

Contraceptive education at 

home

Have

Don't have

 60(23.6)

194(76.4)

10.00±2.50

 9.34±2.86
1.608 .109

Contraceptive

education at school

Have

Don't have

238(93.7)

 16( 6.3)

 9.57±2.75

 8.44±3.18
1.575 .117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Have

Don't have

187(73.6)

 67(26.4)

 9.68±2.61

 8.99±3.19
1.757 .080

Premarital coitus

Agreea

Disagree

Don't know
b

 86(33.9)

 81(31.9)

 87(34.2)

 9.98±2.41

 9.61±2.82

 8.92±3.02

3.262 .040 a>b

Premarital cohabitation

Agreea

Disagree

Don't know
b

 45(17.7)

167(65.8)

 42(16.5)

10.09±2.24

 9.60±2.79

 8.43±3.07

4.341 .014 a>b

total  9.50±2.79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contraceptive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4) 

10.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반대한다, 잘 모르
겠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F=4.341, p=.014).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혼전동거에 찬성한다는 집
단이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

대상자의 이성과의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지식은 이
성과의 포옹(t=-2.122,  p=.040), 키스(t=-2.527, p=.013), 
애무(t=-3.776, p=.000)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표 2]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contraceptive knowledge according 

to sexual behavior              

(N=2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 p

Clasping 

hands

Yes

No

242(95.3)

 12( 4.7)

 9.60±2.67

 7.50±4.28
-1.682 .120

Hugging
Yes

No

220(86.6)

 34(13.4)

 9.67±2.65

 8.38±3.38
-2.122 .040

Kissing
Yes

No

175(68.9)

 79(31.1)

 9.82±2.52

 8.79±3.21
-2.527 .013

Petting
Yes

No

114((44.9)

140(55.1)

10.19±2.35

 8.93±2.99
-3.77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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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t or F p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88(34.6)

 84(33.1)

 82(32.3)

26.30±3.49

28.07±2.48

27.90±2.16

 .089 .117

Religion
Have

Don't have

129(50.8)

125(49.2)

27.50±2.75

27.30±3.04
 .529 .597

School record

Higha

Middleb

Low
c

 41(16.1)

151(59.5)

 62(24.4)

27.33±2.84

27.39±2.92

27.48±2.91

 .043 .958

Drinking 
Yes

No

 77(30.3)

177(69.7)

27.16±3.10

27.51±2.80
-.893 .373

Smoking
Yes

No

 11( 4.3)

243(95.7)

27.09±3.17

27.42±2.77
-.364 .716

Residence
My house

etc.

211(83.1)

 43(16.9)

27.46±2.80

27.12±3.34
 .709 .479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7(14.6)

151(59.4)

 66(26.0)

27.51±3.00

27.53±2.81

27.05±3.03

 .675 .510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5(17.7)

169(66.5)

 40(15.8)

27.33±3.01

27.41±2.87

27.45±2.93

 .018 .982

Contraceptive education at 

home

Have

Don't have

 60(23.6)

194(76.4)

28.15±2.39

27.17±3.00
2.608 .010

Contraceptive education at 

school

Have

Don't have

238(93.7)

 16( 6.3)

27.41±2.88

27.25±3.04
 .216 .829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Have

Don't have

187(73.6)

 67(26.4)

27.58±2.85

26.91±2.97
1.626 .105

Premarital coitus

Agree

Disagree

Don't know

 86(33.9)

 81(31.9)

 87(34.2)

27.90±2.37

26.86±3.16

27.41±3.04

2.689 .070

Premarital cohabitation

Agree

Disagree

Don't know

 45(17.7)

167(65.8)

 42(16.5)

27.82±2.72

27.38±2.90

27.02±3.03

.837 .434

total 27.40±2.89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에 대한 태도의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contraceptive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4) 

[표 3]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ontraceptive attitude according to 

sexual behavior                    (N=2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 p

Clasping 

hands

Yes

No

242(95.3)

 12( 4.7)

27.48±2.84

25.83±3.66
-1.935 .054

Hugging
Yes

No

220(86.6)

 34(13.4)

27.58±2.84

26.24±2.98
-2.555 .011

Kissing
Yes

No

175(68.9)

 79(31.1)

27.68±2.73

26.79±3.16
-2.304 .022

Petting
Yes

No

114((44.9)

140(55.1)

27.90±2.44

27.00±3.17
-2.543 .012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피임태도는 30점 만점에 27.40점이었으며
(SD 2.89, 100점 만점에 91.34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
임태도는 가정에서의 피임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피임태도가 30점 만점에 28.15점으
로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의 27.17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608, p=.010). 



Contraceptive Knowledge and Contraceptive Attitude of Female Nursing Students of a College 

3107

Variables B SD t p R R
2

Adj.R
2

F p

Grade  2.117 .335  6.322 .000

.474 .225 .212 18.057 .000
Premarital cohabitation  1.067 .421  2.534 .012

School record   .912 .364  2.505 .013

Petting  -.749 .321 -2.337 .020

[표 6]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6] Factors influencing contraceptive knowledge 

Variables B SD t p R R
2

Adj.R
2

F p

Hugging -1.254 .525 -2.388 .018

.206
.043

.035 5.578 .004Contraceptive education 

at home
  .897 .421  2.130 .034

[표 7]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7] Factors influencing contraceptive attitude

3.6 대상자의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

이성과의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태도는 이성과의 포
옹(t=-2.555, p=.011), 키스(t=-2.304, p=.022), 애무
(t=-2.543, p=.012)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피임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7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

피임지식과 태도는 정 상관관계에 있어 피임지식이 높
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205, 
p=.001).

[표 5] 피임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among contraceptive knowledge and 

attitude 

Variables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r(p) r(p)

Contraceptive 

knowledge
1 .205(.001)

3.8 대상자의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년, 성적, 혼전성
경험 및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 포옹, 키스, 애무경험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투입한 결과, 학년, 성적, 애무경험
이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22.5%이었다<Table 6>. 

3.9 대상자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 포옹, 키스, 애무경험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투입
한 결과, 포옹경험,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가 피임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의 설
명력은 4.3%이었다<Table 7>.

4. 논의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피임지식은 15점 만점에 평균 
9.50점(100점 만점, 63.31점)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했던 김가영 등[2]의 연구에서의 7.33
점, 송주은, 채현주[7]의 연구에서의 7.6점, 최정현 등[1]
의 연구에서의 6.1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피임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간호과 학생들의 경우 
기초간호과학을 통해 생식기계에 대한 해부생리학적 지
식을 익히고 전공교과목인 모성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등에서 피임의 원리와 방법, 장단점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게 되어 피임지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은 학년, 성적, 혼전성교, 혼전
동거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
에 있어 2학년의 피임지식이 15점 만점에 10.5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학년, 1학년의 순이었으며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해부학과 생리학
을 통해 생식기계의 해부생리를 학습하지만 피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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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모성간호학이 시작되는 2학년에서 학습하게 
되므로 2학년이 1학년의 피임지식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한다. 성적이 상위인 집단의 피임지식이 10.95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 하위집단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성적이 상위인 집단이 하위인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인문계와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인숙과 조주연[1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학생들 각자가 선호하는 교과목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모든 교과목에 열의를 갖고 학업에 임하게 되므로 상위
권 집단에서 피임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혼전성교에 대한 의견에 있어 혼전성교를 찬성하는 
집단의 피임지식이 9.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반
대한다, 잘 모르겠다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
과, 혼전성교를 찬성하는 집단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성관계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피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높았던 송주은과 채현주[7]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
록 폐쇄적인 집단에 비해 성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교로 인해 임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피임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어 나타난 결
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생활을 하는 여성
에게 있어서 피임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도하
지 않았던 임신의 위험성을 갖게 하고 이는 여성건강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17] 피임지식은 가임기 여
성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라 하겠다.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혼전동거에 찬성한 집
단의 피임지식이 10.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반
대한다, 잘 모르겠다의 순이었으며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혼전동거에 찬성한다는 집단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
한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혼전성교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성교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임신을 해결하거나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임지식을 
구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본다. 이성과의 성행위 경험
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포옹, 키스, 애
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임지
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허명행 등(2007)의 
연구에서 성교 유경험자의 피임지식이 무경험자의 지식
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남자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주연과 이인숙[13]의 연구에서도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피임지식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의 경우 이성 간의 만
남을 통해 혼전성교까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교에 의한 임신 가능성을 보다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
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스스로 피임지식을 찾기 위한 노
력을 하기 때문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7].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피임지식이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
으나 개인적인 성적경험을 통해서도 습득되는 측면이 있
음을 알 수 있겠다. Campo 등[4]은 낮은 피임지식, 음주, 
성에 대한 계획 부족, 임신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피임법 사용에 대한 망각, 피임법의 부작용 및 비용에 대
한 걱정이 피임법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또한 여자 치과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Dinas 등[5]
에 의하면 학생들 중 20.5%가 경구용 피임약이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36.4%는 경구용 피임제와 
암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렇듯 피
임지식의 부족은 피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고교시
절과는 달리 이성과 만날 기회가 증가하고 음주상태에서 
성관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본의 아니게 성
관계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할 가능
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 초기 
성인기의 성교육 요구도에 대한 Von, Kovar, Brown 및 
Armbruster[19]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피임에 대하여 “겁을 주는 교육”이 
아닌 “알아야 할 것들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편
안하게” 알려주는 것[15]이라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대상자의 피임태도는 30점 만점에 27.40점이었다. 이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명행 등[15]의 연구에서 60점 
만점에 40.93점, 최정현 등[1]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81점(100점 만점에 76.20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긍정
적인 피임태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비해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나타낸 것은 피임태도에 대한 측정
도구가 계획된 출산의 장점과 피임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과과정을 통해 피임의 원리와 인공
중절술의 부작용을 배운 간호과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피임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태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집단의 피임태도가 30점 만점
에 28.15점으로 피임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27.17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인숙과 조
주연[12]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집단
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피임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비
록 지식과 태도라는 차이가 있으나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임태도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피임 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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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7%의 대상자들이 성교육에 있어 부모가 도움이 되기는 
하나 부모를 성교육의 일차적인 자원으로 생각하는 학생
은 15%에 불과하였다[20]. 특히 피임에 관한 내용은 매
우 사적이고 내밀한 것인 만큼 가정에서 자녀와 피임을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피
임교육이 이루어졌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임태도가 긍정적임을 볼 때, 가정내 성교육이 학생들에
게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한다. 아쉽게도 학교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피임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현행 성교육이 
지루하고 피상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 하겠다. 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희선[21]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3.7%였으며 응급피임약에 대
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로 학교
의 보수적인 시각, 학부모님들의 반대 등을 꼽았다. 즉, 
현행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
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15]라는 것이다. 이성과의 
성행위 경험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
성과 포옹, 키스, 애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임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과 다양한 성행위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원치 않
은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피임을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 간에는 피임지식이 높을수
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경구피임약
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고한 임현자와 조유향[14]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
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허명행 등[1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과 학
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타 전공자들에 비해 피임지식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피임지식의 향상과 더불어 피임태도
가 좀더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다.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 성적, 애무경험이었고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2.5%이었다. 따라서 학년별로 성적수준을 고려하여 피
임지식을 지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신
우와 정재원[10], Wang 등[6]은 피임실천행위와 임신에 
관련된 요인으로 피임 자기효능감을 들었다. 피임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피임에 관
한 지식을 많이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임을 제대
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조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간호과 학생들에게 수
업을 통한 피임지식의 전달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학생상담시 지도교수가 성적이 부진한 여학생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전성관계나 동거여부 등을 파악하
여 상황에 적합한 피임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포
옹경험과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가 있었으며 이 변인들
의 설명력은 4.3%이었다. 피임태도에 대한 예측변인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으나 성교육을 받은 신세대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녀들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피임방법을 교육하므로써 학생들의 피임태도를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건강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간호과 학생들에게 교과목 내에 포함된 피임관
련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피임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므로써 간호과 학
생들 모두가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
를 보급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들의 피임지식
과 태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충청도에 위치한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 여학생들 254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1
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였다. 대상자의 피임지
식은 일반적 특성에 있어 2학년, 성적이 상위인 집단, 혼
전성교에 찬성하는 집단,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집단이 그
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한 성행위 경험에 있어서는 이성과 포옹, 키스, 애무 경험
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피임지식이 유
의하게 높았다. 피임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있어 가정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
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행위 경험에 있어 이성과 포옹, 키
스, 애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의 피임지식과 태도는 정 상관관계
를 보여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
년,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 성적, 애무경험이었으며 피임
지식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2.5%이었다. 피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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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포옹경험과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였으며 피임태도에 대한 이 변인들의 설명력
은 4.3%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 소수인 이유로 제외되었던 간호과 남학생들을 비롯
하여 일 전문대학에 국한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
는 의미에서 좀더 광범위한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피임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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